
  
지역아산병원 추천 명소

강릉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월화거리는 옛 강릉역에서 시작해 부

흥마을에 이르는 폐철도길 2.6㎞를 따라 조성된 거리공원이다. 강릉 

시내를 가로지르던 강릉선 철길을 지하화하면서 공원과 산책코스, 

문화광장을 만든 곳으로, 강릉의 역사와 도시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월화거리는 한 개의 공원과 세 개의 광장이 이어져 있는

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중앙시장과 맞닿아 있는 생활문화광장이다. 

닭강정, 아이스크림 호떡 등 시장의 히트상품은 물론이고, 가성비 좋

은 먹거리들이 즐비하다. 간이역처럼 만든 기념품 가게도 있고 주말 

밤에는 야시장도 열린다. 생활문화광장을 지나면 남대천을 가로지르

는 월화교와 월화정이 나온다. 월화정은 천 년 전 무월랑과 연화부인

의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정자로 월화거리의 이름의 유래가 된 곳이

다. 월화교와 월화정에서는 탁 트인 남대천과 시내 전망을 구경할 수 

있다. 옛 강릉역 방향에는 말 나눔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담한 

화단과 숲길 사이로 ‘널 응원해’ ‘토닥토닥’ 같은 따뜻한 말이 눈에 들

폐철길이 이야기가 있는 명소로 … 강릉 월화거리 

어온다. 한적한 동네 풍경과 어우러져 산책의 여유를 만끽하기 좋다. 

이어지는 임당 광장과 역사문화광장은 철길을 그대로 보존한 산책로

를 따라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이 조성되어 있다.

● 주소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1           

근대 장터거리의 삶이 고스란히 … 영덕 영해장터거리 

영덕 영해장터거리는 드라마 세트장 같은 분위기와 역사적 이야

기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영해 지역의 생활

의 중심지로 영해 동학혁명, 평민 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항일 투쟁, 

3·18 만세 운동 등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다. 특히 장터는 당시 생

활상을 볼 수 있는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 2019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다. 양조장과 사택, 금융조합, 일제강점기 상가주택 

등 우리나라 근대의 건축적 특성과 당시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건물

들을 둘러볼 수 있다. 영덕군은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영덕 최대 오일장이자 경북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영해 오일장도 

가까이에서 열린다. 영해 오일장은 만세시장이라 불리는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5, 10일에 열리며, 예로부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등 내

륙지역에 수산물을 공급하던 전통 있는 오일장이다. 만세시장이라는 

이름은 3·18 만세 운동을 기념해 붙였다고 한다. 최근 문화장터조

성사업을 시작해 시장의 역사를 담은 기록 사진을 전시한 사진관, 지

역 문화예술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2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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